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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막건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42-43)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회막 건립은 크게 볼 때 대략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제 1 단계는 

모세가 십계명 첫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사십일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기구의 식양 및 제사장 복식 규례 등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회막건립 명령을 

받은 단계였다 (25-34 장). 제 2 단계는 모세가 여호와의 회막건립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회막건립에 소요될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침으로써 회막 건립을 준비했던 단계이다 

(35:1-36:7). 다음 제 3 단계는 이제 준비된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브살렐과 

오흘리압을 책임자로 하여 수많은 자원자들이 나서서 회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한 단계이다 (36:8-

39:43). 끝으로 제 4 단계는 이동용 조립식 성소였던 회막을 최초로 조합하여 건립을 낙성하고 그 

기념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모든 역사를 필하고 여기에 하나님 영광의 현현의 상정인 구름기둥이 

임함으로써 신적 숭인까지 끝났던 단계이다 (40 장) . 

 

안식일 규례 

하나님께서 회막 건립을 지시하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특별히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성소 건립을 

위하여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안식일 규정은 무조건 적용된다. 성경 여러곳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맺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는데, 이 표징을 보고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을 건립할 준비가 완료되어 시작하기에 앞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을 단단히 일러준다.  

 

안식일과 하나님의 회막 

성일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온전한 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드리는데, 이는 또한 이제 세워야 

할 ‘거처’에 하나님이 계시려하는 바와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며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될 수 있었다.     

  

자원하여 드리는 회막건립 예물 

회막을 건립하기 위한 예물을 백성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건립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대로 회막을 건립하였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장황한 것 

같으면서도 직접적이고 눈으로보듯이 묘사함으로써 이제 건립하는 회막이 세부적인 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남 

회막이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거처에 

계심을 나타내신다. 그의 영광의 광채가 회막을 가득 채우고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 봉헌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만든 성소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시의 산인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놓여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다 (고전 3: 16. 

17).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회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욱 존귀케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올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신약성경의 교회는 더 이상 회막과 같은 성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    


